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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환자안전수행역량 관계에서 정보활용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은 Hayes의 Process macro 4.3의 모델 4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환자안전수행역량과 메타인지(r=.47, p<.001), 메타인

지가 정보활용역량(B=.23, p<.001), 환자안전수행역량(B=.47, p<.001) 정적영향이 있었으며, 정보활용역량이 환자안전수행

역량(B=.56, p<.001)에 정적영향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결과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환자안전수행역량 관계에서 정

보활용역량이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보활용역량은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수행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수이므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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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information liter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metacognition and patient safety performance. The research method utilized model 4 of Hayes' 

Process macro 4.3. The results showed that metacognition (r=.47, p<.001) and information literacy (r=.66, 

p<.001) were positively related to patient safety performance, and metacognition and information literacy 

(r=.42, p<.001) were positively related to patient safety performance. Metacogni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information literacy (B=.23, p<.001) and patient safety performance (B=.47, p<.001), and information literacy 

had a positive effect on patient safety performance (B=.56, p<.001). The mediation effect test confirmed that 

information literacy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metacognition and 

patient safety performance. Therefore, information literacy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affects the patient 

safety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and measures to improve it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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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

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자에게 긍

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지만, 의료기술의 복

잡성 증가와 의료기관 간 의사소통의 격차, 의료 서비스 

조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

전히 높아지고 있다[1]. 환자안전은 의료 서비스 제공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감염, 외상 및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을 의미한

다[2].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환자안전 행동 계획을 발

표하고, 의료진의 환자안전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3]. 

환자안전수행역량은 의료종사자가 환자에게 의료 환

경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최적의 진료를 제공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능력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의미한다[3]. 미

국간호대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 of 

Nursing, AACN)는 전문 간호사들이 환자안전을 향상시

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포

함한 교육의 틀을 제시하였다[4]. 환자안전역량 영역 내

의 지식 측면에서는 임상 지식, 안전프로토콜, 환자의 안

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과 요인을 인식하는 

능력, 근거기반간호 등이 포함되며, 기술적인 측면에는 

안전한 진료 제공을 위한 실무 능력으로 의사소통 기술, 

비판적 사고 및 의사결정, 기술적 숙련도, 팀워크 및 협업 

등 포함되며, 태도 측면에서는 환자 중심의 치료제공, 의

료 행위와 결정에 대한 책임감, 지속적인 교육과 발전을 

위한 최신 정보 유지를 위한 학습, 열린 소통, 실수 보고

를 장려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을 포함하여 역량기반 교육

의 중요성을 ACCN은 강조하였다[4]. 이러한 배경에 의해 

국내에서도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4년

부터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었고[5], 간호교육과정에서

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 종사자들은 환자안전수행역량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메타인지 과정의 학습이 필

수적이다. 

환자안전수행역량 함양하기 위한 지식 역량 중 하나인 

메타인지(metacognition)는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식하

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억, 주의력, 지식, 추측, 상

상력 등을 관찰하고 자각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6]. 선행연구에서도 메타인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7]. 메타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능력, 자기효능감, 그리고 정

보탐색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7-8]. 급변

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속에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간호교

육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9]. 

보건의료 환경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빠르게 도입됨

에 따라, 환자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상

의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역량이 필수적이다[10]. 정보활용역량은 

필요한 정보의 양을 결정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

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는 환자안전수행역량과 

근거기반 실무 역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11]. 예측할 수 없는 의료 상황에서 간호대학생

이 자신의 지식을 빠르게 탐색하고, 이를 상황에 맞게 적

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12]. 한국간호

교육평가원에서도 졸업 시 갖추어야 할 학습성과로 8개

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간호 실무 지식’, ‘안

전과 질’, ‘정보통신과 보건의료기술’ 등이 포함되어 간호

대학생이 함양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보고 있다[13]. 이

처럼, 메타인지와 정보활용역량이 환자안전수행역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되고 있어, 이들의 관계를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비

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관계에서 정

보활용역량의 매개 효과를 다룬 연구[14]는 있었지만, 메

타인지와 환자안전수행역량의 관계에서 정보활용역량의 

매개 효과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환자안전수

행역량 간의 관계에서 정보활용역량의 매개 효과를 파악

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수행역량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과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학문적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정보활용역량 환자

안전수행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메타인지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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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안전수행역량 관계에서 정보활용역량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 소재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간호학과 게시판에 모집공고문을 배포하고, 참여를 원하

는 대상자에게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설명문에는 연구의 목적,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자료의 익명성과 비

밀보장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표본 크기의 산출은 G*Power 3.1.9.7을 이용하였다. 

선행연구 결과[15]를 근거로 검정력(1-β)은 .90, 효과크

기 .15(중간크기), 유의수준 α는 .05, 상관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 수가 82명이 산출되었으며, 다중회귀분석은 독

립변수 2개일 때 필요한 최소표본 수가 107명이 산출되

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15명을 실시하였으나 부실한 

5개를 제외하고 최종 110명을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메타인지

메타인지 측정은 Schraw & Dennison이 개발한 

Metacognitive Awareness Inventory(MAI)[16]를 기반

으로, Shin과 Choi(2005)가 개발한 Jr. MAI를 사용하였

다[17]. 이 도구는 메타 인지적 지식을 평가하는 15문항

과 메타 인지적 조절을 평가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메타인지 능력

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92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89였다.

2.3.2 환자안전수행역량

환자안전수행역량은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의 평가 기준과 병원 

내 의료종사자들의 환자안전관리 실천 정도를 바탕으로 

Yoo와 Lee[18]가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행위를 측

정하기 위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수행역량

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와 Lee[18]의 연구의 Cronbach’s

α=.89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α=.90이었다.

2.3.3 정보활용역량

정보활용역량은 Jo와 Ha[19]가 개발한 간호사의 간호

정보활용역량(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for Nurses) 측정도구를 간호대학생에게 맞도록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활용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Jo와 Ha[19]

의 연구의 Cronbach’s α는 0.91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 a=.87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정도는 기

술통계,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확인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메타인

지와 환자안전수행역량 관계에서 정보활용역량의 매개

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의 Process macro 4.3 모델 

4를 활용하였다.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한다[21].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봐

와 같다. 연구대상자 110명 중 여학생이 93.6%로 남학생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N=110)

Variable Categories n(%)

Sex 
Male 7 (6.4)

Female 103 (93.6)

3.2 대상자의 메타인지, 정보활용역량, 환자안전수행역

량의 정도와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0.12~.-1.37, 첨도는 0.15~-1.37으로 나

타나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

아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었다[22]. 대상자의 주요변수 정도

는 메타인지(2.85±0.72), 환자안전수행역량(3.00±0.67),

정보활용역량(3.50±0.4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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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study variables                                                                         (N=110)

Variables Mean±SD Skewness Kurtosis
MCT ILC PSPC

r(p)

MTC 2.85±0.72 -0.12 -1.37 1

ILC 3.50±0.40 -0.27 0.37 .42(<.001) 1

PSPC 3.00±0.67 -1.34 0.15 .47(<.001) .66(<.001) 1

MCT=metacognition; ILC=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PSPC=patient safety performance competencies.

본 대상자의 메타인지, 정보활용역량, 환자안전수행역

량간의 상관관계는 환자안전수행역량과 메타인지((r=.47, 

p<.001), 정보활용역량(r=.66, p<.001)이 정적관계, 메타

인지와 정보활용역량(r=.42, p<.001)은 정적관계를 보였다.

3.3 메타인지와 환자안전수행역량 관계에서 정보활용역

량의 매개역할

본 연구에서 메타인지가 환자안전수행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보활용역량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메타인지가 정보활용역량(B=.23, p<.001), 환자안전

수행역량(B=.47, p<.001) 정적영향이 있었으며, 정보활

용역량이 환자안전수행역량(B=.56, p<.001)에 정적영향

으로 나타났다.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patient safety performance 
                                   (N=110)

Outcome 

variables
Variables B(S.E) p

95% CI

LLCI ULCI

ILC MCT .23(.05) <.001 .14 .33

PSPC
MCT .23(.07) .003 .07 .36

ILC .56(.13) <.001 .68 1.19

PSPC MCT .47(.08) <.001 .29 .59

Categories Effect Boot SE
Boot 95% CI

LLCI ULCI

Total effect .43 .08 .28 .59

Direct effect 

(MCT → PSPC)
.22 .07 .07 .36

Indirect effect

(MCT → ILC→ PSPC)
.22 .07 .10 .36

LLCI=lower limit of B 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ULCI=The upper limit of B 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MCT=metacognition; ILC=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PSPC=patient safety performance competencies.

메타인지가 환자안전수행역량과 관계에서 정보활용역

량의 총 효과는 .43으로 매개적 효과가 나타났다. 메타인

지에서 환자안전수행역량에 대한 직접효과는 .22이었으

며, 메타인지와 환자안전수행역량 관계에 대한 정보활용

역량의 간접효과는 .22이었다. 직접 및 간접효과 부스트

래핑의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

가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정보활용역량, 환

자안전수행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메타인지와 

환자안전수행역량의 관계에서 정보활용역량의 매개 효

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

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인지와 정보활용역량이 높을수록 환자안전

수행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타인지와 정보

활용역량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7,8, 

11]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Hofer[21]

의 연구에서 온라인 정보탐색과정에서 학습하는 과정에

서 인식적인 판단을 하여 메타인지 과정이 있음을 밝혔으

며, Stadtler와 Bromme[22] 연구에서도 인터넷 정보를 

통하여 정보내용을 평가하고 통합하는 작업에서 메타인

지적 전략이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ieschl,

Stahl과 Bromme[23]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학

습교재와 정보를 활용할 때 메타인지적 사고는 학업 성취

도에서 중요한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메타인지적 사고능력이 높을 시 자신의 인지 과정과 

편견, 의사결정의 한계를 인식하여 행동을 비판적으로 평

가하고 잠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자기성찰을 통해 

환자 안전수행 역량이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

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평가, 적용하는 능력을 갖출

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 안전을 우

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즉 메타인지와 정보활용

역량을 잘 활용할수록 환자안전수행에 더 능숙한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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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보활용역량이 메타인지와 환자안전수행역량

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 효과를 보였다. 즉 간호대학생

의 메타인지가 환자안전수행역량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정보활용역량은 환자안전수행역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Song, Yang과 Choi[24]의 연

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수행에 있어 메타인지

가 직접적인 영향 주고 있어 환자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어 

인지 과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과 Lee[25]의 연구에서는 조직문화를 매개로 전문지

식과 기술 부족은 환자안전간호 활동에 유의한 간접효과

를 보이며, 근무환경, 조직문화, 의사소통 등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 간호 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임상현장에서의 대상자의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양

상을 보이며 한 가지 특정한 간호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 많아 간호교육에서는 인지에 대한 성찰, 자기 평가 및 

자기 규제와 같은 메타인지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26, 

27]. 이러한 메타인지 전략들은 간호 실습에서 필수적인 

비판적 사고 발달에 크게 기여하며[28], 임상 의사결정 및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임상 추론 능력을 향

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메타인지는 간호학생들이 이론적 지식을 임상 실습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임상 상

황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임상 추론 

과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효율

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갖추게 된다[29]. 

또한, 메타인지는 간호대학생이 학습의 전 과정을 주도하

여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전략을 계획하며, 진행 상

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메타인지 기

술을 육성하면 간호교육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다[30].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한 간호 

학생은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어[31], 환자 상

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

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환자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메타인지를 함으로써 간호 학생들은 자

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오류를 인식하고, 경험을 통해 배

울 수 있도록 자기성찰을 할 수 있다[26]. 이를 통하여 예

상치 못한 환자 상태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

사결정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적절한 간

호를 이끌어낼 수 있다[32]. 따라서 메타인지 능력은 문제 

해결,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등을 포함하여 간호 업무 수

행에 필수적인 요소로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과 훈련은 직접적으로 환자안전수행역량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메타

인지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보활용역량은 매개역할을 통해 의료 환경에서 메타

인지적 사고에 정보를 능숙하게 접근하여 보다 질적인 시

너지 효과를 주어 환자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환자안전 수행 결과에 있어 메타인지와 정보활용

역량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시사점이다. 근

거기반 간호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간호사들이 환

자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4]. 메타인지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23], 이

를 통해 간호사들은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환자안전수행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능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활용능력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간호 교육 기관과 임상 현장에서는 메타인지 능력과 정보

활용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

대학생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환자안전수행역

량과의 관계에서 정보활용역량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가 환

자안전수행역량에 직접영향을, 정보활용역량이라는 매

개변수를 통하여 환자안전수행역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

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수행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보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접근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한 환자안전수행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메타인지와 정보

활용역량 이외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영향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단, 제한점은 일개 간호대

학생으로 실시하여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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